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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을 가리키는 시계가 갑자기 빨라지기라도 한걸

까 며칠이른포근한봄햇살로가득했다 좋아하는이

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처럼 반갑고 훈훈한 날

들이었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이미 홍매화 꽃봉오리

가팝콘터지듯요란스럽다

입춘은 벌써 지났지만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

며칠 포근했던 만큼 비가 내린 뒤 다시 찾아온 추위는

서글펐다 아침 공기 속에 입김이 짙게 피어오를수록

더욱깊이봄이그리웠다

꽃피는춘삼월붉은동백꽃봉우리뚝뚝떨어져뒹구

는계절이오면꼭다시가고싶은섬이있었다 아직때

이른봄이지만진초록빛어둑한숲속을밝히는붉디붉

은동백꽃봉오리를찾아배에몸을실었다 섬 전체를

생화로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낙화로 흐드러진 붉은

감동으로가득 채운동백의 정원이 있는 그곳 고산 윤

선도의무릉도원이라는보길도

하늘이 나를 기다린 곳이니 이곳에 머무는 것이 족

하다

보길도는윤선도를빼고이야기할수없는섬이다

윤선도 원림에 가면윤선도와 보길도의 인연을 이렇

게표현하고있다

곧 뜻을꺾지않고직신의정신을지켜연이은상소

등으로생애중 16년이넘는귀양살이의고초를겪어야

했던고산 1637년 2월 인조대왕이청나라에항복했다

는 소식을 접하자 백이처럼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

캐 먹고 기자처럼 운둔하며 거문고를 타며 관념처럼

옥탑에 앉아 절조를 지키는 것이 오직 나의뜻이며 육

지에서살아가는것도부끄럽다하여마침내제주를향

해 떠난다 항해 도중 보길도의 수려한봉을 멀리서 보

고그대로배에서내려격자봉에올라참으로물외가경

이라감탄하고이곳에머물게됐다

부용림 원림에 가면 세연정 곡우당 낙석재 동천석

실에 이르기까지 고산 선생의 삶이 곳곳에 투영돼 있

다 동백을 만나기 위해 먼저 달려간 곳은 방풍림으로

둘러싸여 몽돌해변으로 유명한 예송리해수욕장이다

해수욕장 마을 뒤편으로 가는 숲길로 들었다 숲은 온

통동백나무다

앳된놈은꽃망울을터트리기전이고이미만개한놈

들은바닥에송이째떨어져뒹굴고있다 동백꽃속노

란꽃수술은햇살을 품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직 쌀

쌀한음지의숲속에는동백꽃이드물었다 아직춥다춥

다해도봄이되는것은순식간이니곧이숲도온통붉

게 물들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

고 있었다 때마침 날씨마저 화사하니 내 마음은 이미

봄처녀다

보길도는 정말 온 섬이 동백나무다 가로수도 집 정

원수도 심지어 개집도 동백나무 밑이다 마을 어귀 햇

살이 가득한 양지바른 곳에 수령이 꽤 오래돼 보이는

커다란동백나무아래개집이일품이다 지붕에는동백

꽃봉오리가 가득 쌓여 멋진 붉은 꽃 장식에 바닥은 붉

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 멋스럽다 개집이 부러워보긴

처음이다 동천석실 올라가는 길목 동백 숲이며 가는

곳곳걷는걸음걸음마다동백꽃이사뿐히내려앉아있

다

마지막코스로아껴두었던붉은감동으로가득한동

백의 정원이 있는 그곳 세연정(洗然亭) 나의 작품 중

배이미지가등장하는첫작품 꽃들아! 춤을추어라시

리즈모태가됐던곳이다

정원안으로들어서니먼저동백이먼저반긴다윤선

도가 말년에 풍류를 즐겼다던 부용동의 세연정 그가

이곳의 지형이 피어나는 연꽃과 닮았다하여 부용동이

라 이름 짓고 부용동 정원에서도 가장 공들여 꾸며진

곳이세연정이다 자연적인물길을돌둑으로막고크고

작은너럭바위들을자연스럽게배치해큰연못을만들

고 연못 사이의 인공 섬에 세연정을 놓아 주변에 다양

한경관을누릴수있게했다

세연정동쪽에는동대와서대로불리는네모진무대

가 있어 무희들은 춤을 추고 악사들은 풍악을 울렸다

날씨가 좋으면 세연지 중앙에 작은 배를 띄우고 어부

사시사시조를읊으며무희들이노는것을바라보며풍

류를즐겼다고 한다 윤선도가 이런 주변 자연과잘 어

우러지는멋스러운개인정원에서풍류를즐길수있었

던원천은무엇이었을까?그의안목과지혜 시조와풍

류를아는멋스러움이있었겠지만선조대대로이일대

를통틀어부자였다는 그만한상당한재력이있어그

만한호사스런풍류를즐겼을것이다

수령이몇백년이넘었을오래된동백나무는무채색

의세연정안에서유일하게컬러감이들어가어디를둘

러봐도 한 폭에 그림이다 연못을 천천히 돌아 세연정

의맞은편에서바라본다 붉은 동백숲을병풍삼아휘

돌아나가는연못에는하늘에떠있던구름이연못속으

로들어가앉아있고 널찍한바위들은하늘에떠있은

듯 자연스레 수면 위로 드러나 있고 그 사이에 낙화한

동백꽃송이는연목속에서다시피어난듯하다

자연스러움이 굽이굽이 멋스럽고 단정하다 멋들어

지게 휘어진 소나무와 붉은 동백을 배경 삼아 세연정

난간에앉아온몸으로봄을맞이한다

한참을바람이흐르며빚어내는소리에귀기울인다

이곳에 머물며 며칠을 더 보냈으면 좋겠다 어렴풋이

떠오르는 그의 풍류를 되새김질 해본다 어쩌랴 그의

이호사가부럽기만한것을

꽃들아! 춤을추어라

악사의풍악소리가울린다

너럭바위위에선꽃들이너울너울춤을춘다

세연지속그림자도너울너울춤을춘다

아해들아!

주연을열고흥을돋워라

풍악을울려라

너희꽃들아! 춤을추어라

세상을잊고화조풍월을즐기며살자구나!

꽃들아! 춤을 추어라

세연정 꽃들아춤을추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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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전 12회 2010 부산비엔날레

등다수단체기획전

2008 신세계미술제수상광주시립

미술관 중국 북경 창작스튜디오 1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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